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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0～2009년 동안 격월로 관측한 수온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표층 수온이 10년 동안 약 

1～1.9℃ 상승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상승폭이 해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산

해역은 약 1.5℃, 여수해역은 약 1.7℃, 제주북부에서도 약 1.7℃의 상승폭을 보임으로서 남해 

동쪽보다는 서쪽해역의 상승폭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해 연안수의 평균 수온이 증가하는 

추세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남해 수온전선이 약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안쪽으로 밀릴 것

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모슬포는 약 1.9℃ 가 상승하였으며 제주도 성산포는 2004～2009년 동

안 약 1.2℃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수온의 변동성은 조위관측소에서 관측된 수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산은 

0.2℃/8년, 여수 0.4℃/10년, 제주북부는 1.5℃/10년, 모슬포와 성산포는 1℃/6년, 서귀포는1.7℃/8

년 상승폭을 보인다.

   



조위관측소의 수온 상승폭보다 한국연안해류조사의 수온 상승폭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관측소의 위치가 해안가에 있는 반면 연안해류조사는 선박을 이용하여 외해쪽에서 

수온을 관측하기 때문에 고온ㆍ고염의 대마난류(Tsushima Warm Current) 영향을 더 많이 받

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해수의 수온 상승 현상은 증가율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50m 수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

산해역, 여수해역, 제주북부 해역은 모두 약 1.2℃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제주도 성산포는 약 

1.1℃인 반면, 모슬포 해역에서는 약 1.5℃로 상승추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해 연안

수가 표층과 저층에서 동반 상승했다는 것은 대마난류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시자(indicator)로서 최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기후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승률은 관측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해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